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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 디저트 줄 세운 이유”
신세계면세점,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로 면세 디저트 판도 바꿨다…식품 30배↑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오픈 6개월, 식품 매출 30배 성장…면세점 소비 흐름 변화 확인
■프리미엄 디저트·국내 중소 브랜드, 식품 인기 상위권 재편
■명동점 성과 바탕으로 인기 디저트 브랜드 브릭샌드, 공항점까지 판매 채널 확대

(신세계면세점=2026/01/19)

신세계면세점의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오픈 6개월 만에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화장품·주류 중심의 전통적인 면세 쇼핑을 넘어, 여행의 기억으로 남는 디저트와 식품을 찾는 수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며 고객 반응을 이끌어냈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지난해 7월 명동점에 오픈한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큐레이션해 선보이고 있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단순 기념품이 아닌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 같은 전략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오픈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식품과 함께 화장품·패션 등 타 카테고리 교차구매 비중이 10배 증가했다.

식품 구매고객 수는 4배 증가,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식품 카테고리가 면세 쇼핑 과정에서 구매 고려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물용·공유형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어나며, 면세점 식품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오픈 이후 6개월간 판매 데이터를 보면, 프리미엄 디저트와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실제 판매 상위 브랜드는 김·라면·장류·로컬 과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슈퍼마켓존을 비롯해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스토리와 경험을 중시하는 상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평가다.

특히 상위권에 오른 브랜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라는 점도 눈에 띈다. 면세 채널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 직접 접점을 넓히며, 브랜드 인지도와 판로를 동시에 확장하는 동반 성장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휘낭시에 브랜드 ‘브릭샌드’는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브랜드로 꼽힌다. 특히 2030 외국인 고객들에게 사랑받으며, 명동점 입점 이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브릭샌드는 지난해 12월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점 동편에 추가 입점하며 판매 채널을 공항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달부터는 신상품 붉닭 맛을 출시해 현재 브릭샌드 인천공항점과 브랜드 매장 전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향후 인천공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를 일회성 콘텐츠가 아닌 지속 성장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오픈 이후 6개월간 성과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브랜드들이 면세 채널을 통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식품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사진1: 지난 12월 10일 오픈한 브릭샌드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사진2: 브릭샌드 불닭맛 신제품 '불닭브릭'
사진3: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사진4: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브릭샌드 매장에서 시식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5: 비건쿠키 브랜드 ‘그래인스쿠키’와 협업한 신세계면세점 단독 케이스 상품
사진6: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 입점한 비건쿠키 브랜드 '그래인스쿠키'
사진7: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 입점한 약과 브랜드 '만나당'
